
•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함으로써 
    고통받는 이웃과 약자를 위한 복음의 합당한 윤리적 삶을 이루어가는 운동입니다. 
•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행복을 위한 불편 레시피 30>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6℃ ~ 28℃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여름 캠페인

“창조세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
여름철은 성경학교를 비롯한 모임이 많은 계절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사용량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기윤실 회원들이 함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에너지 절약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실천해요!

5. 그리스도인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지구환경을 위해 기도해요

4. 에어컨은 적정온도(26~28도)를 유지하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해요

1. 노타이, 반소매 등 쿨맵시를 애용해요 
   * 쿨맵시란?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타이, 반소매 등 시원한 옷차림입니다

2. 필요하지 않은 전등은 끄고, 
   교회 십자가 조명도 12시까지만 켜요 

3. 타이머콘센트, 
   개별스위치 멀티탭 
   사용을 생활화해요


